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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현실넘어존재의심층감싸다

전동균시인 신지혜시인 이유식시인

제3회윤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발간

수상작 자정의태양이라불리었던 등실려

내달 1일서울조계사불교문화관서시상식

자정의태양이라불리었던

전동균

이책은읽는자의운명을알려준다갓난아기의피로씌어

졌으나말이말을뚫고혼이혼을뚫고간흔적만흐린얼룩

으로남아있다

모든그림자에게빛을,빛에게는그림자를던져주지만일곱

개의촛불을켠금요일밤,장님이된자만읽을수있다읽는

동안운명이바뀌고마침내빛이없는찬란을만나또다시제

눈을찔러야한다

재속에서태어난물고기같은책

피고지는나뭇잎,연인의젖은입술,부서지는얼음조각에

도숨어있는이책은오늘내눈물속에서울고있다웃고있

다불타고있다

한때는 자정의태양이라불리었던

당신처럼

존재하지않는,사라지지도않는

광주일보와계간 시산맥이공동으로운영하는 제3

회윤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이발간됐다.

지난해는윤동주탄생 100주년을기념해광주일보와

시산맥이문인 40여명과함께윤동주의고향북간도용

정을방문해조촐한기념행사를치른바있다. 올해는

시산맥측이윤동주시인이옥사한후쿠오카형무소(현

재는후쿠오카구치소로바뀜)인근모모치공원을방문

해추모시를낭송하고시인의넋을기렸다.

이번에발간된윤동주서시문학상수상작품집은윤동

주의탄생 100주년을매듭짓고새로운한세기를향해나아가는의미있는첫

발이라고할수있다.

지난한해각종문예지에좋은작품을발표하고윤동주이름에부끄럽지않

은시인을대상으로문학상위원들이심사를한결과각분야의수상자들이지

난달결정됐다.

이번작품집에는수상작인전동균(부산동의대교수)시인의 자정의태양

이라불리었던 외6편과자선대표작 1205호 외4편이실렸다.

해외에서거주하며한글의정신을잊지않고시를쓰는시인을대상으로공

모한윤동주서시해외작가상수상작인신지혜시인의 토네이도 외4편과자선

대표작 물방울하나가매달려있다 외 4편도실렸다. 또 해외에서윤동주시

인을기리는활동을전개해온문인에게주는윤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의주

인공이유식시인의 한강 외4편도수록돼있다.

각부문수상자들의작가연보,수상소감,심사평등도실려있어심사경위

를비롯한선정작품의미등올해의윤동주서시문학상에관한다양한면모를

가늠할수있다.

윤동주서시문학상본심을맡은최문자송찬호시인과유성호평론가는 이

번에수상작이된작품들은특유의감각적선명성과정신적열도(熱度)를느끼

게해주는가편들로서, 아득하고쓸쓸한현실을넘어존재의심층을강렬하게

감싸안는시인의성정이만져지는결실이었다고생각된다고평했다.

이밖에작품집에는각부문추천우수작이실려있어다양한작품을감상할

수있다.윤동주서시문학상추천우수작에는김백겸오봉옥조정인최금진시

인의작품이,윤동주서시해외작가상부문추천우수작에는복영미정국희쾨펠

연숙시인의시가담겨있다.

한편올해윤동주서시문학상시상식및계간시산맥전국행사가오는1일오

후 5시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열린다.이번행사는시산맥시회

총회(오후4시)도함께개최되며강미영단원의진도북과가생무공연등다채

로운문화행사도펼쳐진다.문의010-8894-8722, 010-3759-811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베토벤 멘델스존…청소년음악회

광주시향오늘문예회관

지휘조정현

광주시립교향악단은 29일오후 3시, 7시 30분

두차례에걸쳐광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에서청

소년음악회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 낭만음악

편을연다.

바로크음악과 고전음악 편에 이어 낭만음

악으로꾸며지는이번무대에는베토벤과차이코

프스키,멘델스존등의작품을만난다. 미국신시

내티음대의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는조정현이

지휘봉을잡고서경대등에출강하는바이올리니

스트남카라가협연한다. 또지역중견배우이명

덕의연기로클래식에대한이해를돕는다.

공연은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으로 시작한다.

이어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4악장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

러시아의국민음악을주도

한무소르그스키의독창적

작품 전람회의 그림 9번,

10번 , 작곡가 시벨리우스

의 핀란디아를연주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524-

5086.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에서만들어진영화17편만나다

29~30일문화전당서 다양성영화제

30일독립영화관서 난민영화제도

이정국작영화 엄마의편지

광주에서만들어진영화와난민영화를볼수있

는기회가마련된다.

광주에서제작된영화를상영하는 2회광주다

양성영화상영회가 29~30일국립아시아문화전

당 극장 3에서 열린다. 이번 상영회는 광주시와

광주영상위원회가진행한 다양성영화제작지원

사업에선정돼지원을받은영화 17편을만날수

있는기회다.

첫날 오후 2시에는결혼사진을찍는예비부부

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웨딩촬영 (21분장

광균연출)을시작으로 더플라워 (김아솔), 간

이역 (정호진), 여행 (정광식), 2학년 김해인

(김해인) 등 단편영화 5편으로 문을 연다. 이어

청년의우울한현실을다룬 침묵의나선 (정광식

48분)과딸몰래버스킹공연을다니는중년여

성의이야기를담은 바람 (이예승), 블랙아웃

(김수현), 석양의멜로 (이정국)가상영된다.

이날오후6시30분개막식을진행한뒤개막작

엄마의편지 (이정국 17분)와 노인을위한영화

는있다 (이체 27분)가관객들을만난다. 엄마

의편지는글을쓸줄모르는80세노모가항해하

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한 여정을 그렸다.

영화를보고난뒤에는이정국감독과대화시간

을갖는다.

다음날오후 2시에는오누이의시선으로바라

본마한이야기 마한이나르샤 (이다빈,이민규)

를시작으로로맨스영화 연애인턴최우성 (임수

정), 오늘이 날이다 (윤예진), 을 (심승준)과

장편 걷기좋은날 (박용주 102분)을상영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20분 폐막 행사를 마친 뒤

혼자서자녀를키우는청년아빠를다룬 강우이

야기 (이민규)로상영회의막을내린다.

광주시의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을 운영

하는 (사)광주영상위원회는 회원에게 광주에서

촬영하는영화드라마에보조출연자로출연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무료관람.문의 062

-369-5472.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을위

한 무지개다리사업의 하나로 광주난민영화제

를 30일오후 3시동구광주독립영화관에서개최

한다. 마주하다, 맞이하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는이집트,레바논등중동지방해외영화

를포함해모두 3편을상영한다.

먼저혼란스러운이집트의한거리에서맞닥뜨

린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 그레이

(2013 15분)로영화제의문을연다.이어레바논

시리아에서촬영된 스킨 (2015 85분)은시리아

내전으로상처가얼룩진한여성을주인공으로내

세웠다. 마지막으로 채의석 감독 연출 숨

(2017년 70분)을통해난민신분으로한국서살

아가는방글라데시원주민줌머족가족의일상을

다뤘다.이날행사에서는티베트난민출신카락

뺀빠의축하공연과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

께하는동행 이소아상근변호사의강연도진행된

다. 무료관람.문의 062-670-7466.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신포니에타올마지막무대

내일빛고을시민문화관 겨울애상 주제

광주신포니에타오케스트라<사진>가 30일오후7시광주시남구구동빛고

을시민문화관에서27번째정기연주회 겨울애상으로올해마지막공연을연

다. 광주문화재단공연장상주단체인 (사)문화예술진흥회소속단체광주신포

니에타는 이번 무대에서 광주 출신 작곡가 이진우의 서곡 하멜과 산홍

(Hamel and ShanhongOverture)을초연한다.

오케스트라곡으로작곡된이작품은 1653년제주에폭풍으로표류해7년간

조선에머무른후여수를통해네덜란드로귀향한하멜에대한이야기를담고

있다.정율성국제음악제조직위원을지낸작곡가이진우는현재한중일작곡

가회음악감독으로활동하고있다.

광주신포니에타는이어모차르트의 신포니아콘체르탄테작품364 와베토

벤 교향곡제7번A장조작품 92 를무대에올린다.이번무대에는이창훈광

주신포니에타예술감독겸상임지휘자가지휘봉을잡고광주시립교향악단단

장을맡고있는바이올리니스트이종만과비올리스트엄광용이협연한다.

문의062-376-7200.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